
손과 발에 관련한 관용어 

손에 관련한 관용어 

손이 크다, 손이 모자라다, 손(이) 빠르다, 손에 익다, 손(을) 보다, 손발(이) 맞다, 

 

손이 크다 

관영어의 뜻 : 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쓰다  

        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 등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하다  

예문 

제 친구는 평소에는 돈을 아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손이 커요.  

가: 뭘 이렇게 많이 사 왔어요? 

나: 내일 소풍 가니까 김밥 싸려고요. 

가: 우리 둘이 먹을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? 

나: 호호호, 제가 좀 손이 커요.  

 

손이 모자라다 

관영어의 뜻 : 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 

예문 

일요일에 집들이를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큰일이에요.  

가: 내일 집들이 손님이 한 20 명 이상 오지요? 

나: 30 명 정도예요.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났어요.  

가: 손이 모자랄 것 같은데 누구 도와줄 사람 좀 부르지 그래요? 

나: 호호호, 걱정 마세요. 사실 음식은 식당에서 배달시킬 거예요.  

 



손(이) 빠르다 

관영어의 뜻 : 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르다.  

예문 

가: 어휴, 이 쌓인 서류들은 언제 다 정리하지? 

나: 부장님, 제가 도와 드릴까요? 저는 잠깐이면 돼요.  

가: 와, 정말 손이 빠르네요! 수진 씨 덕분에 깨끗해졋어요.  

나: 감사합니다. 집에서 제 별명이 `정리의 여왕`이에요.  

 

손에 익다 

관영어의 뜻 :  일에 익숙하다  

예문 

아직 운전이 손에 익지 않아서 장거리 운전은 힘들어요.  

 

가: 요리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빨리 하세요? 

나: 십 년 이상 하니까 손에 익어서요. 

가: 저는 점심 시간에 손님이 물료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

나: 아주머니도 금세 적응되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 

 

손(을) 보다 

관영어의 뜻 :  1.고치다   2. 혼내 주다  

예문 

세탁기가 도 고장 나서 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 

누가 너를 괴롭히니? 내가 손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마.  



손발(이) 맞다 

관영어의 뜻 :  일을 할 때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일치하다. 

   어떤 일을 할 함께 할 때 마음, 행동 방식 등이 잘 맞다.  

예문 

손발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는 정말 힘들다.  

가: 저 두 사람 손발이 척척 맞네.  

나: 오랫동안 함께 일해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대요.  

 

가: 이 팀은 일이 벌써 끝났네요.  

나: 네, 저희 팀은 팀원끼리 손발이 잘 맞아서 항상 일찍 과제를 끝냅니다.  

가: 분위기 좋네요. 다른 팀은 손발이 안 맞아서 고생하던데요. 

나: 저희 팀은 손발이 맞아서 일하는 재미가 없어요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발에 관련한 관용어 

발이 넓다, 발(을) 벗고 나서다,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

 

 

발이 넓다 

관영어의 뜻 : 아는 사람이 많다  

예문 

가: 와, 내 동생 페이스북 친구가 이렇게 많아? 

나: 내가 좀 발이 넓지! 

가: 이거 다 님지뿐이잖아! 

나: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거든! 

 

발(을) 벗고 나서다 

관영어의 뜻 :  적극적으로 나서다  

예문 

가: 나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해. 

나: 그래?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거야? 

가: 다음 주부터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. 

나: 나만 믿어!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게.  

 

 

 

 

 



발등에 불이 딸어지다 

관영어의 뜻 :  일이 몹시 급하게 닥치다.  

예문 

가: 네가 웬일로 공부를 하니? 

나: 내일이 시험이에요. 오늘 밤 새울 거예요.  

가: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! 그렇게 벼락치기 한다고 한다고 시험을 잘 보겠니? 

나: 어머니, 방해하지 마시고 맛있는 간식이나 좀 준비해 주세요.  

 

발을 끊다 

 관영어의 뜻 : 서로 오고 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. 

예문 

지금은 그 가게에 안 가요. 발 끊은 지 벌써 2 년이 되었어요.  

 

 


